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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놀이책비매품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책 소개 작가를 소개합니다

가사이 마리×기타무라 유카 작가가 함께 만든 책

준다고 한 적 없어!준다고 한 적 없어! ×× 준다고 했어!준다고 했어!
새로 산 공룡 도감 마음에 쏙 들어서,새로 산 공룡 도감 마음에 쏙 들어서,

단짝 친구 다이치에게도 보여 주고 싶었다.단짝 친구 다이치에게도 보여 주고 싶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다이치가 도감을 돌려주지 않는다.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다이치가 도감을 돌려주지 않는다.

뭐, 내가 준다고 그랬다고? 그럴 리 없잖아! 뭐, 내가 준다고 그랬다고? 그럴 리 없잖아! 

다시 돌아온 공룡 도감은 너덜너덜. 내 마음도 너덜너덜. 다시 돌아온 공룡 도감은 너덜너덜. 내 마음도 너덜너덜. 

다이치 나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다이치 나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소한 오해로 어긋나 버린 사소한 오해로 어긋나 버린 

두 친구의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두 친구의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빌려준다고 했는데…
가사이 마리 글 · 기타무라 유카 그림

뚝 부러진 크레용처럼 부서진 우리 사이.

너와 나, 다시 단짝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유우가 내 소중한 새 크레용을 부러뜨렸다!

난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못했는데, 

내가 조금만 쓰라고 말했는데….

크레용을 잔뜩 써 버린 유우가 미워.

크레용을 돌려 달라고 말하지 못한 내가 미워.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내가 미워. 

친구가 미운 날

• 한우리열린교육 선정 도서

•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겨울방학 권장 도서

가사이 마리 글

아이들 마음의 흔들림을 섬세하게 그려 낸 작품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산리오 그

림책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25년 동안 100권에 가까운 책을 쓰고 그렸습니다.《사실은 달라》, 

《거짓말》,《달밤의 이야기》,《친구가 미운 날》이 일본 교과서에 수록되었고,《할머니의 배》로 겐부치 그림책 

마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글을 쓴 책으로 《왈칵, 질투》,《아직은 작은 나》가 글을 쓰고 그림을 쓰고 그

린 책으로 《너랑 절대 말 안 해》,《안녕, 또 만나》 들이 있습니다. 

www.kasaimari.com

기타무라 유카 그림

도치기현에서 태어나 다마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주먹밥 닌자》로 고단샤 그림책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그림책 〈주먹밥 닌자〉 시리즈, 《어린이 회의》, 그림을 그린 책으로 그림책 《친구가 미운 날》,

《숨》, 동화 《칠판 귀신 대소동》, 사노 요코 에세이 〈요코 씨의 말〉 시리즈 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그림 속 두 친구의 표정은 어떤가요?

2. 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  친구에게 내 물건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4. 나는 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냥 줬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나요? 

5.  사소한 오해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적이 있나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렌과 다이치는 왜 다투었나요?

2.  다이치가 《공룡 도감》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  렌이 《공룡 도감》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다이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  책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 준 다이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5. 두 친구는 다시 함께 공원으로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6. 여러분은 사소한 오해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책놀이 1 네 컷 만화 만들기

책 내용을 떠올리면서, 네 컷 만화를 완성해 볼까요? 

친구들의 대화를 상상해서 말풍선에 적어 보세요.



나한테 준다고 해 놓고선 

왜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저는 오늘 렌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렌은…
저는 오늘 다이치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다이치는…

난 주겠다고 한 적 없어!

책놀이 2 내가 변호사라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이치의 변호사가 되어 다이치를 

편들어 주는 말을, 렌의 변호사가 되어 렌을 편들어 주는 말을 각각 써 볼까요? 



다이치는 렌이 《공룡 도감》을 자기한테 

준 줄 알고 동그라미도 치고 선도 그렸어요. 

렌에게 돌려주기 전에 깨끗이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기는커녕 책장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렌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렌은 공원 벤치에 두고 온 

《공룡 도감》이 생각났어요

렌은 연필 자국에 테이프까지 덕지덕지 붙은

《공룡 도감》을 보고 책장을 탁 덮었어요. 

소중한 《공룡 도감》이 엉망이 되고만 거예요.

우산을 쓴 다이치가 공원 벤치에 놓인

《공룡 도감》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이치의 마음은?

다이치의 마음은?

렌의 마음은?

렌의 마음은?

책놀이 3 어떤 마음일까?

다이치와 렌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고, 두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적어 볼까요?



렌은 공원에서 다이치를 기다렸어요. 

굳은 얼굴을 하고 나타난 다이치의 손에는 

엉망이 된 《공룡 도감》이 들려 있었지요.

렌이 공원으로 달려갔더니

 《공룡 도감》이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흠뻑 젖은 채 달려가는 다이치가 보였어요. 

내가 다이치라면… 내가 다이치라면…내가 렌이라면… 내가 렌이라면…

렌, 렌,다이치, 다이치,

책놀이 4 내가 주인공이라면…

아래 그림 속 상황에서 내가 렌이라면 다이치에게,

다이치라면 렌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볼까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볼까요?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

에게

책놀이 5 네 이야기를 들려줘!

여러분은 사소한 오해로 친구와 멀어진 적이 있나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을 그려 봐! 누구에게 책을 빌려주고 싶나요?

빌려주고 싶은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 책을 빌려주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책놀이 6 책놀이 7내가 좋아하는 공룡 내가 좋아하는 책

직접 《공룡 도감》을 만든다면, 표지에 어떤 공룡을 그려 넣고 싶나요? 친구에게 빌려주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책이 있나요?



① ② ③ ④

⑧ ⑦ ⑥ ⑤
⑨ ⑩ ⑪ ⑫

⑯ ⑮ ⑭ ⑬

①  실선을 따라 오려요. ②  점선을 따라 차곡차곡 접어요.

③  빗금이 쳐진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요.
④  책 모양 완성!  표지를 만들고  

1쪽부터 16쪽까지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요.

오리기

풀칠하기

접기

책놀이8 나만의 미니 도감 만들기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꽃 도감, 새 도감, 별 도감, 공주 도감…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나만의 미니 도감을 만들어 볼까요?

미니 도감 만드는 법



풀칠풀칠

풀칠

풀칠풀칠

풀칠

도감 


